
- 1041 -

남성 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 델파이 연구*

 김  은  하†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남성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

다. 기존 상담 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개입 전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는데, 특히 남성 

내담자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

헌과 상담 전문가 33명의 의견을 분석하여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개입 전략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성(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대한 태도 탐색,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에게 미친 영향 논의,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정체성 간 불일치 탐구), 명확한 

상담 진행(상담의 구조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목표의 주기적 점검), 정서적 

개입(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서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 제공),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 중심 개입(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 구체적 문제 해결 개입), 상담 관계 형성(신뢰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라포 형성,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 강점 중심 개입, 대인관계 개입, 남성에게 적합한 언어 사용 등 8

개의 대분류와 19개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전략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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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심리적 문

제를 경험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

적인 경향을 보인다(Good & Robertson, 2010; 

Liddon et al., 2018; Rice et al., 2018). 이러한 

특성은 가족이나 지인뿐 아니라 전문적 도움

을 추구하는 행동에서도 나타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문적 지원을 받지 않는 현상은 ‘서비스 갭

(service gap)’으로 불리며(Kushner & Sher, 1991), 

남성의 서비스 갭은 여성보다 더 심각한 수준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로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꼽힌다. 관련 연

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강인함, 자기주도성, 감정 절제와 같은 전통적

인 남성성 규범을 내면화하며, 이로 인해 자

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추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Seidler et al., 2016; 

Vogel & Heath, 2016). 또한 자기 낙인도 영향

을 미치는데, 자기 낙인은 심리적 문제가 있

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자신을 약하고 열

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Corrigan, 

2004). 성별과 관련 없이 자기 낙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기 낙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수정, 서영석, 2017; 이해승, 김

은하, 2024).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의 상담 기피를 개인

의 결함이나 태도의 문제로 귀인하는 ‘결핍 

중심(deficit-based)’ 관점이 비판받으면서, 강점 

중심(strength-based) 관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

다(Kiselica & Englar-Carlson, 2010). 이 관점은 

남성의 상담 기피가 그들의 태도나 가치 때문

이라보다는, 기존 상담 개입이 다양한 남성 

내담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계는 상담자의 성

별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에 대한 이해 부

족, 남성성에 대한 편향적 태도, 상담 환경 및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Seager 

et al., 2014). 예를 들어, 상담자들이 성별 사회

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남성 내

담자의 정서 표현 방식이나 상담 장면에서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Mellinger & Liu, 2006). 또한 일부 상담자

들은 남성성을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반대

로 지나치게 옹호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

(Owen et al., 2010). 이로 인해 남성 내담자의 

감정 억제나 독립적 문제 해결 태도를 무조건 

변화가 필요한 부정적 특성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이를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기 탐

색과 정서 개방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더불어, 상담 서비스의 구조적 

요인(예, 높은 비용, 복잡한 예약 절차, 유연하

지 않은 운영 시간)도 남성의 상담 참여를 저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eidler et al., 2018).

또한 남성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는 상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남성 내담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 과

소 표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남성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 현장에서 여성 내담자는 전

체 내담자의 60~66%를 차지하는 반면 상담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75~80%에 이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Karlinet et al., 2008). 또한 캐나

다 상담 및 심리치료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1편

당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무려 16.5편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over, Bedi & 

Beall, 2012). 이러한 연구 편향은 상담 효과성

을 다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가령, 상담 

중단율을 예측한 기존의 메타분석과 리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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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Sharf et al., 2010; Swift & Greenberg, 2015)

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상담 중단 이유를 구분

하지 않았으며, 포함된 개별 연구들 중 남성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

다. 이러한 경향을 남성 젠더 블라인드(male 

gender blindness)라고 하며(Seager et al., 2014), 

이는 상담 서비스 개발과 개입 전략 수립 과

정에서 남성 내담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

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

외 학계에서는 남성 내담자에게 보다 효과

적인 상담 개입, 특히 남성 친화적인 상담

(male-friendly counseling)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selica, 2005; Rice et 

al., 2018). 남성 친화적 상담은 다문화 상담

(multicultural counsel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

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

입 방식을 수정하고 보완하듯, 남성 내담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남성성 규범과 성역

할 사회화 과정을 반영한 상담 접근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미국심리

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2018년에 남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면서 상담전문가의 젠더역량

(Gender competency)를 강조하였다(이슬기, 유성

경, 2024). 남성 친화적 상담은 특정 치료 기

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남성의 전통적 젠더 

사회화와 성역할 수행이 전문적 도움 추구나 

지속적인 상담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개입을 제공

하는 데 초점을 둔다(Beel et al., 2018). 즉, 특

정 치료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남성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상담 개입

을 조정하며, 다양한 상담 이론과 기법을 통

합해 최적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oerma, et al., 2024).

현재까지 진행된 남성 친화적 상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상담자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

범이 남성 내담자의 삶, 호소 문제, 그리고 상

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내담자가 이러한 규범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

다(Beel et al., 2018; Seidler et al., 2018). 둘째, 

남성 내담자는 추상적이거나 감정 중심적인 

접근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

공하는 상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행동 중심 및 문제 해결 중심 개입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 김은하, 

2014; Seidler et al., 2018). 이와 관련하여 남성 

내담자는 자신과 상담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상담이 일관성있게 진행되기를 기대

하기 때문에(김경희, 김은하, 2024), 상담자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구조화를 통해 상담 목표

와 진행 방식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도 보고되었다(Knox et al., 2022).

셋째, 남성 내담자는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

로, 상담자는 스포츠 은유나 행동 중심적 표

현과 같은 남성 친화적인 언어나 비유를 활용

해 보다 자연스러운 자기 개방을 유도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수정, 서영석, 

2017; Beel et al., 2018). 특히 감정 표현에 불

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쓰기, 

예술치료, 신체활동 등 비언어적 기법을 통해 

감정 인식을 촉진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Seidler et al., 2018). 넷째, 남성 내담자는 자신

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과

정에서 추진력, 결단력, 책임감과 같은 강점이 

부각되는 개입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

문에,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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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Seidler et al., 2018). 마지막으로, 남성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는 데 시간이 걸리

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담을 초기에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기 상담 단

계에서 상담자는 적극적인 경청, 무조건적 존

중, 정상화, 적절한 자기 개방등을 활용하여 

신뢰 기반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Beel 

et al., 2018). 또한,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 패턴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담자와의 대체 경험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남성 친화적 상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부

분의 연구가 서구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 전략이 한국 남성 내담자

에게도 동일하게 효과적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문화마다 성별 사회화 과정과 성역할 기

대가 다르고,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에 기대

하는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이다(이해승, 김은

하, 2024). 특히,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유교적 

가족 규범, 군복무 경험, 가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 직장 중심의 사회화, 최근 젠더 갈등 

담론 등 고유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해 성

역할을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지현 

등, 2016; 이수연 등, 2012). 또한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세대별로 남성성 규범의 영향 정

도가 달라져, 청년․중년․노년 남성이 상담

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에도 차이가 있

을 수 있다(이해승 등, 2024). 하지만, 국내의 

경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남성 상담에 대해 직접적으

로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불어, 기

존 국내 연구들도 주로 중년 남성의 상담 태

도나 선호하는 상담 방식, 그리고 남성 상담

자에 대한 탐색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해

외 연구에서 제시된 남성 친화적 상담 개입이 

한국 남성에게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체계

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에게 효과

적인 상담 개입을 소개하는데 그쳐, 일관된 

기준으로 상담 개입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남성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개입 중 우선시해야 할 개입을 선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헌 검토나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 전문가들의 경

험과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 내담자

를 직접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남

성 내담자가 상담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

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 상담 실무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본 연구는 델파이 연구를 활용하여 상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남성에게 적합

한 상담 개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연구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

문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의견의 수렴과 합의

를 도출하는 연구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

한 전문가들의 집단적 통찰을 반영하는 데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stone & Turoff, 

1975). 기존의 문헌 연구나 개별 인터뷰 연구

와 달리, 델파이 연구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각 요인

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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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향 분석 

연구, 개관 연구, 메타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

된 남성 친화적 상담 개입에 대해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고, 한국 남성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한국 남

성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은 무엇인

가?”이다. 본 연구는 상담 전문가들이 지각하

는 남성 친화적인 상담 개입을 확인함으로써 

남성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

추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남성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도출하기 위해 성인 남성을 상담

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

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패널 선정 기준은 한

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1급 자격

증을 소지하고, 최소 30명 이상의 성인 남성

을 상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모집된 총 33명의 상담자가 1, 2, 3차 델

파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상담한 남성 내담자들의 연령대와 

호소 문제, 상담 세팅이 최대한 다양하게 반

영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여러 유형의 상담 

기관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참여자

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2명

(36.4%), 여성 21명(63.6%)이었고, 평균 연령은 

47.2(SD=5.7)세였다. 최종 학력은 석사 16명

(48.5%), 박사 17명(51.5%)이었고, 자격증은 한

국상담심리학회 1급 16명(48.5%), 한국상담학

회 1급 6명(18.2%), 두 학회 1급 자격증을 모

두 소지한 11명(33.3%)이었다. 상담 경력은 평

균 13.5년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세팅은 대

학 상담센터 8명(24.2%), 부부 및 가족 상담 

관련 기관 4명(12.1%), 사내상담실 5명(15.2%), 

의료․보건기관 5명(15.2%), 사회복지시설 6명

(18.2%), 군 기관 3명(9.1%), 종교기관 상담실 2

명(6.1%)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로 상담한 남

성 내담자의 연령대는 청년기(20–30대) 14명

(42.4%), 중년기(40–50대) 15명(45.5%), 노년기

(60대 이상) 4명(12.1%)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제작을 위한 문헌 고찰, 

설문지 제작, 델파이 조사 실시의 순으로 진

행되었다.

문헌 고찰

먼저, 남성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설문지에 포함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하

였다. 문헌 고찰에서는 남성을 위한 상담 개

입을 다룬 동향 분석, 개관 연구, 메타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였다. 구체적

으로,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로는 국회전자

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를 활용하였고, 국외는 APA PsycNet, 

PsycARTICLES, PsycINFO, ResearchGate, PubMed, 

SCOPUS, Springer, Google Scholar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국내의 경우 ‘남성’, ‘상담’, ‘심리치

료’, ‘남성 친화적 상담’, ‘동향 분석’, ‘개관 연

구’, ‘메타 연구’의 조합을, 국외에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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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개념 중분류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성

전통적 남성성 규범, 사회적 기대, 

성역할 갈등을 탐색하고 재구성하

는 개입

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 대한 태도 탐색

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에 미친 영향 

논의

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정체성의 불일치 탐구

명확한 상담 

진행

상담 구조화, 명확한 목표 설정, 

진행 점검

 상담 구조화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

정서적 개입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서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

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 제공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중심 개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

록 돕고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하

는 접근

 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

 구체적인 문제 해결 개입

상담관계 형성

내담자와 신뢰 기반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초기 저항감을 

다루는 접근

 신뢰와 공감을 통한 라포 형성

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

강점 중심 개입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접근

 감정 인식과 활용

 성취와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개입

내담자가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

움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도움을 제공하는 접근

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탐색 및 조율

 가족과의 관계 개선 

남성에게 맞는 

언어 사용

남성 내담자의 경험과 선호에 맞

춘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

하는 접근

 행동 중심적이고 간결한 의사소통

 남성 친화적 비유와 비공식적 언어 사용

표 2. 대분류와 중분류

키워드의 영문 번역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자료 검색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까지 진행되었으며, 최근 20년(2005년~2025년)

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국내 논

문 2편과 해외 논문 22편, 총 23편의 문헌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표 1).

설문지 제작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남성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상담 개입 전략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전략들은 목록화한 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

목은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은 상담심리

학 전공 교수 2인이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토

하여 개입 전략을 도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불일치한 항목은 관련 문헌과 세부 

정의를 함께 검토하며 논의하였고, 필요시 근

거 문헌을 제시하여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

였다. 예컨대, 한 연구자만이 “상담에서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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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연구자

가 이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

여 최종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총 67개

의 상담 개입 전략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개

입 전략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Seidler 등(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8개의 대분

류와 19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 

체계는 델파이 설문에 포함되어, 상담 전문가

들이 각 분류의 적절성을 5점 평정척도(1=전

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분류 체계의 

적절성은 평균 4.79점(SD = 0.87)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인 대분류와 중분류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델파이 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델파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차수의 조사에서 연

구 참여자들은 설문에 제시된 개입 전략의 중

요성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7=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남성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문형 문항도 포함하였

다. 각 차수의 설문이 완료된 후에는 문항별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을 산출하여 문항

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참여자들

의 서술형 응답을 분석하여, 다음 차수 설문

에 추가할 상담 개입을 선정하였다. CVR 기준

을 충족한 문항과 주관식 응답을 통해 추가된 

문항에 대해 다음 차수에서 다시 중요도를 평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평정에 참고할 수 있

도록 각 문항의 이전 차수 전체 평균, 최빈치, 

본인이 응답한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각 차수 설문 마지막에는 참여자들에게 설문 

참여 소감과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

청하였다. 특히, 한국 상담 장면이나 남성 내

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

는 상담 개입을 자유롭게 추가해 달라고 강조

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1차 설문부터 3차 설

문까지 일관되게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참여

자들이 제안한 여러 개입 전략이 후속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다시 평가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델파이 설문지는 해외 연구 

기반 문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적 맥락에 

맞는 상담 개입 전략이 점차 보완․확대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Excel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각 문항의 평균, 최빈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고,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Lawshe(1975)가 제안한 공식을 적용하여 CVR을 

산출하였다. CVR 값은 응답자 중 해당 문항을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을 기반으로 하며, 

+1.0에서 -1.0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CVR의 

기준값은 패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

구에서는 Ayre와 Scally(2014)가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 33명을 기준으

로 CVR 값이 .33 이상(합의비율 약 66%)인 문

항을 채택하였다. CVR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

로 계산되었다.

 

N: 전체 평정자 수

ne: 7점 척도 문항에 대해 6점 이상으로 응

답한 평정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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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문 차수별 문항 수 흐름도

결  과

남성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의 채택 및 삭

제 과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차 설문에

서는 총 67개의 상담 개입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57개가 채택되고 10개가 삭제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주관식 응답을 통해 14개의 

개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처럼 1차 설문

에서 채택 및 추가된 총 71개의 문항을 대상

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 67개의 개입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3차 설문에서는 최종적으

로 65개의 개입이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채

택된 개입은 대분류별로 성역할 사회화 및 정

체성 관련 10개, 명확한 상담 진행 관련 9개, 

정서적 개입 10개,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

결 중심 개입 9개, 상담관계 형성 8개, 강점중

심 개입 8개, 대인관계 개입 9개, 남성에게 맞

는 언어 사용 2개였다.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성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성과 관련하여 10개

의 개입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 대한 태도 탐색’에는 

2개 개입,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에 

미친 영향 논의’에는 3개 개입, ‘정체성의 범

위 확대를 위한 개입’에는 2개 개입이 포함되

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

입은 모두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 내담자에 

미친 영향 논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담자가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본다(CVR=.657, 

M=6.333), 내담자의 어린 시절 경험과 남성으

로서의 사회화 과정이 현재 문제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탐색한다(CVR=.600, M=6.333),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의 감정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CVR=.600, 

M=6.303). 세 번의 조사에 걸쳐 삭제된 개입

은 1개로, 이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내담

자에 미친 영향 논의’에 포함된 전통적인 남

성성 규범이 내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탐색한다였다. 

명확한 상담 진행 

명확한 상담 진행과 관련하여 9개의 개입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구조

화’에 5개 개입,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

획 수립’에 3개의 개입,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에 1개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에 포함된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

도록 돕는다(CVR=.886, M=6.853), 구체적이

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다(CVR=.543, 

M=6.455), ‘상담구조화’에 포함된 상담 과정을 

구조화하여 내담자가 진행 사항을 명확히 이

해하도록 돕는다(CVR=.543, M=6.363)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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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11) (N=10) (N=10)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

대한 태도 탐색

내담자가 전통적인 남성성의 긍정적 측

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탐색하도록 

돕는다.

.697 .758 .657 6.255(.561) 7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과 기대를 탐색한다.
.515 .515 .429 6.121(.632) 6

내담자의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기대

와 현실의 차이를 탐색한다.
.636 .697 .600 6.273(.611) 6

내담자에게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을 비

판할 기회를 제공한다.
.455 .515 .486 6.212(.624) 7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에 미친

영향 논의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의 감정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697 .697 .600 6.303(.633) 7

내담자의 어린 시절 경험과 남성으로서

의 사회화 과정이 현재 문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636 .697 .600 6.333(.621) 7

내담자가 과거에 배웠던 남성다움의 기

준이 현재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한다.

.455 .576 .486 6.152(.610) 6

내담자가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으로 인

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 알아본다.

.758 .758 .657 6.333(.603) 7

정체성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입

내담자가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 매이

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

성하도록 돕는다. 

.515 .636 .543 6.242(.597) 7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에만 국

한하지 않도록 돕는다.
.576 .697 .600 6.242(.584) 6

표 3.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성(채택 개입 N=10)

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11) (N=10) (N=10)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에 

미친 영향 논의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내담자의 삶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031 6.091(1.437) 5

표 4.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성(삭제 개입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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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7) (N=9) (N=9)

상담

구조화

상담 과정을 구조화하여 내담자가 진

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576 .636 .543 6.363(.701) 7

상담 초반에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명

확히 설명한다.
.455 .455 .429 6.214(.638) 7

상담 초반에 예상되는 상담의 진행 상

황과 상담 기간을 명확히 안내한다.
.576 .636 .600 6.300(.647) 7

상담 종결이 상호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697 .600 5.949(.603) 6

상담 초반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호작용 방식(예, 주제 선택의 자유, 

질문 가능성, 의견 표현 등)을 명확히 

안내한다.

.879 .771 6.278(.582) 6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한다.
.636 .636 .543 6.455(.591) 7

단기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장

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

는다.

.455 .455 .429 6.062(.692) 6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886 6.853(.642) 7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

상담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

담자와 논의한다.
.576 .758 .543 6.213(.651) 6

표 5. 명확한 상담 진행(채택 개입 N=9)

중분류 개입 전략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7) (N=9) (N=9)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

이전 회기에서 논의한 내용을 상담 목

표와 연결지어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

화를 강조한다.

-.031 5.727(1.524) 5

표 6. 명확한 상담 진행(삭제 전략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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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10) (N=10) (N=10)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내담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탐색한다.
.576 .576 .486 6.213(.571) 7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

는 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이지 않

도록 돕는다.

.394 .394 .334 6.151(.568) 7

내담자가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고 느끼는 상황을 탐색한다.
.576 .576 .486 6.063(.633) 6

남성 내담자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

는 취약한 감정(예, 두려움, 슬픔)을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758 .758 .657 6.451(.633) 7

정서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

정서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

분히 설명한다.
.697 .697 .600 6.274(.626) 6

정서 작업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

.697 .879 .771 6.610(.690) 7

내담자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

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음

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455 .515 .486 6.272(.646) 7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 제공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인

식하고 명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455 .636 .543 6.308(.622) 7

내담자가 분노와 좌절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58 .758 .657 6.458(.631) 7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부적절

한 행동(예, 폭력, 과도한 음주)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돕는다.

.515 .515 .429 6.159(.599) 7

표 7. 정서적 개입(채택 개입 N=10)

번의 조사에 걸쳐 삭제된 개입은 1개로, 이는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에 포함된 이전 회기

에서 논의한 내용을 상담 목표와 연결지어 내

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한다였다. 

정서적 개입

정서적 개입과 관련하여 총 10개의 개입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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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11) (N=10) (N=10)

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636 .636 .543 6.212 7

내담자가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적응적 

스트레스 방식(예, 과도한 흡연 및 음주)을 사

용하는지 알아본다. 

.758 .758 .657 6.526 6

내담자가 업무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스트레스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576 .576 .486 6.123 6

내담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다. .455 .697 .600 6.210 7

내담자가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

을 먼저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455 .576 .543 6.219 7

내담자가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자비를 연습하

도록 격려한다.
.636 .636 .543 6.363 7

내담자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

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758 .657 5.911 6

구체적인

문제 해결

개입

내담자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758 .758 .657 6.424 7

내담자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

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636 .636 .543 6.365 7

표 8.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중심 개입(채택 개입 N=9)

에 4개 개입, ‘정서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에 3개 개입,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 제공’에 3개 개입이 포함되었

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입

은 ‘정서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에 포

함된 정서 작업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CVR=.771, 

M=6.610),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 제공’에 포함된 내담자가 분노와 좌절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CVR=.657, M=6.458), 그리고 ‘감정을 안전하

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포함된 남

성 내담자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예, 

두려움, 슬픔)을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CVR=.657, M=6.451)였다. 세 번의 조사에 걸

쳐 삭제된 개입은 없었다.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중심 개입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중심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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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11) (N=10) (N=10)

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

내담자가 일과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않

도록 돕는다.
-.333 5.212(1.312) 5

내담자가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예, 

축구, 헬스)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212 5.030(.934) 5

내담자가 자신의 신체와 정서 상태를 인

식할 수 있도록 마음챙김 등 적절한 활

동을 활용한다.

.576 .257 5.790(1.025) 5

구체적인

문제 해결

개입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예, 의사결정, 시

간 관리)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333 5.454(1.173) 5

표 9.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중심 개입(삭제 개입 N=4)

9개의 개입 전략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에 7개 

개입, ‘구체적인 문제 해결 개입’에 3개 개입

이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입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에 포

함된 내담자가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적

응적 스트레스 방식(예,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을 사용하는지 알아본다(CVR=.657, M=6.526), 

내담자가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자비를 연습하

도록 격려한다(CVR=.543, M=6.363)였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개입’에 포함된 내담자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

도록 돕는다(CVR=.657, M=6.424)와 내담자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들을 인식

하고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

는다(CVR=.543, M=6.395)도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세 차례의 조사에 걸쳐 4개의 전략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전략 중 3개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 향상’(예, 내담자의 일과 성공에 너

무 집착하지 않도록 돕는다)에 포함된 것으로, 

예를 들어, 내담자의 일과 성공에 너무 집착

하지 않도록 돕는다였음, 나머지 1개는 ‘구체

적인 문제 해결 개입’에 포함된 내담자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예, 의사결정, 시간 관리)을 배우고 적용

하도록 돕는다였다. 

상담관계 형성

상담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8개의 개입 전략

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와 

공감을 통한 라포 형성’에 3개 개입, ‘초기 편

견 및 저항 관리’에 5개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입은 

‘신뢰와 공감을 통한 라포 형성’에 포함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

도록 격려한다(CVR=.714, M=6.583), 내담자

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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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8) (N=8) (N=8)

신뢰와

공감을 통한

라포 형성

내담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

하고 공감한다.
.636 .636 .543 6.481(.688) 7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818 .818 .714 6.583(.641) 7

평등하고 협력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한다.
.818 .818 .714 6.424(.636) 7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

상담 초반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탐색한다.
.636 .636 .657 6.458(.702) 7

상담 초반에 내담자의 상담 신청 경

위와 상담에 대한 동기를 탐색한다. 
.455 .486 6.302(.568) 7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

서 느끼는 ‘이질감’이나 ‘낯섦’에 대

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한다.

.455 .486 5.945(.632) 6

상담 초반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안이나 저항감을 탐색한다.
.576 .576 .486 6.339(.507) 7

상담 초반에 내담자의 의구심이나 반

감을 정상화하고 수용한다.
.515 .515 .543 6.361(.693) 7

표 10. 상담 관계 형성(채택 개입 N=8)

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8) (N=8) (N=8)

신뢰와 공감을 

통한 라포 형성

이전 회기에서 논의한 내용을 상담 

목표와 연결지어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031 5.727(1.524) 5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

상담 초반에는 내담자의 전통적인 남

성 규범이나 감정적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는다.

-.09 5.454(1.103) 5

표 11. 상담 관계 형성(삭제 개입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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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8) (N=10) (N=9)

강점 인식과 

활용

내담자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

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576 .576 .486 6.213(.602) 7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재발견

하도록 돕는다.
.697 .697 .600 6.242(.780) 6

내담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576 .576 .486 6.184(.754) 6

내담자가 가진 남성다움의 긍정적인 측

면을 강조하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한다.
.576 .576 .486 6.217(.594) 7

전통적 문제 중심 접근 대신 강점 기반 

접근을 활용한다.
.636 .636 .543 6.185(.731) 6

성취와

자존감 향상

내담자가 이룬 성취를 충분히 인정한다. .576 .576 .486 6.302(.637) 7

내담자가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방

식을 되돌아보고, 이를 현재 상황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94 .333 .486 6.249(.601) 7

성과와 무관하게, 내담자가 노력한 과

정에서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돕는다.

.636 .455 .886 6.765(.616) 7

표 12. 강점 중심 개입(채택 개입 N=8)

(CVR=.543, M=6.481), 평등하고 협력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CVR=.714, 

M=6.424)였으며,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에 

포함된 상담 초반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편

견과 오해를 탐색한다(CVR=.657, M=6.458)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 차례의 조사에 걸쳐 

총 2개의 개입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개입은 

‘신뢰와 공감을 통한 라포 형성’에 포함된 적

절한 자기개방을 통해 내담자와 신뢰를 형성

한다,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에 포함된 상

담 초반에는 내담자의 전통적인 남성 규범이

나 감정적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는다였다.

강점 중심 개입

강점 중심 개입과 관련하여 총 8개의 개입

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강점 인식과 활용’에 5개 개입, ‘성취와 

자존감 향상’에 3개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입은 ‘성취와 

자존감 향상’에 포함된 성과와 무관하게, 내

담자가 노력한 과정에서 자신의 긍정적 자

원을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돕는다(CVR=.886, 

M=6.765), 내담자가 이룬 성취를 충분히 인정

한다(CVR=.486, M=6.302), 내담자가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방식을 되돌아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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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8) (N=10) (N=9)

성취와

자존감 향상

내담자가 자신의 성취와 관계없이 높

은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212 5.788(1.229) 5

내담자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455 -.429 5.271(1.145) 5

표 13. 강점 중심 개입(삭제 개입 N=2)

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7) (N=9) (N=9)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탐색

및 조율

가족 및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에 대해 

논의한다.
.576 .818 .714 6.522(.612) 7

내담자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탐색한다.
.455 .455 .429 6.334(.904) 7

내담자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욕구 사

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515 .515 .543 6.310(.837) 7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격려한다.
.576 .576 .486 6.301(.794) 7

표 14. 대인관계 개입(채택 개입 N=9)

현재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CVR = 

.486, M=6.249)였다. 세 차례의 조사에 걸쳐 

총 2개의 개입이 삭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성취와 자존감 향상’에 포함된 개입이었다(내

담자가 자신의 성취와 관계없이 높은 자존감

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실패를 통해

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대인관계 개입

대인관계 개입과 관련하여 9개의 개입이 채

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서의 어려움 탐색 및 조율’에 4개 개입, ‘가족

과의 관계 개선’에 5개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개입은 ‘가족

과의 관계 개선’에 포함된 다른 삶의 영역으

로 인해 가족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지 살펴

본다 (CVR=.886, M=6.979; 결혼한 경우,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어려

움을 탐색한다(CVR =.886, M=6.859)였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탐색 및 조율’에 포함

된 가족 및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에 대해 논

의한다(CVR=.714, M=6.522)였다. 세 차례의 

조사에 걸쳐 총 1개의 개입이 삭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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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7) (N=9) (N=9)

가족과의

관계 개선

자녀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 단순한 경

제적 부양자 역할을 넘어, 적극적인 양

육자로서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76 .576 .486 6.275(.735) 7

과도한 업무가 가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극복한 전략을 함께 모

색한다.

.583 .590 .501 6.330(.621) 7

(결혼한 경우,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배

우자와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탐색한다.
.818 .886 6.859(.642) 7

(결혼하지 않은 경우) 내담자가 가족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나 새로운 지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576 .371 6.091(.629) 6

다른 삶의 영역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576 .886 6.979(.684) 7

표 14. 대인관계 개입(채택 개입 N=9)                                                           (계속)

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7) (N=9) (N=9)

가족과의

관계 개선

자녀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 자녀와 함

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

도록 돕는다.

-.031 5.557(.652) 5

표 15. 대인관계 개입(삭제 개입 N=1)

이는 자녀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 자녀와 함

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돕

는다였다.

남성에게 맞는 언어 사용

남성에게 맞는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총 2

개의 개입이 채택되었으며, 두 개입 모두 ‘행

동 중심적이고 간결한 의사소통’에 포함되었

다. 반면, 세 차례의 조사에 걸쳐 ‘남성 친화

적 비유와 비공식적 언어 사용’에 포함된 4개

의 개입(예,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공식적 언

어(예, 속어, 가벼운 욕설)를 사용한다, 유머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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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5) (N=5) (N=2)

행동 

중심적이고 

간결한 

의사소통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용사 대신, 행동 

중심의 단어(예 해결, 변화, 목표 달성, 

계획)를 사용하여 내담자와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879 .879 .771 6.644(1.192) 7

간결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내

담자가 상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879 .879 .771 6.558(1.375) 7

표 16. 남성에게 맞는 언어 사용(채택 개입 N=2)

중분류 개입

CVR

M(SD) 최빈값1차 2차 3차

(N=5) (N=5) (N=2)

행동 중심적이고

간결한 의사소통

언어 사용

내담자가 상담에서 오가는 주요 개

념이나 감정 표현을 명확히 이해하

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031 5.424 5

남성 친화적

비유와 비공식적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공식적 언어

(예, 속어, 가벼운 욕설)를 사용한다.
-.394 5.030 5

유머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030 5.272 5

스포츠나 게임과 같은 남성 친화적

인 비유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공감

을 유도한다.

.455 .030 5.394 5

상담자가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하

위 문화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515 5.034 4

표 17. 남성에게 맞는 언어 사용(삭제 개입 N=5)

록 돕는다)은 모두 삭제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연구를 통해 남성 내

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개입 

전략 목록을 제작하였고, 상담 전문가들에게 

각 개입의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CVR 기준을 충족한 개입을 최종적으로 채택

하였다. 남성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060 -

전통적인 상담에 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일부 다를 수 있다(Seidler et al., 2018). 이

는 남성들이 사회문화적으로 내면화한 성역할 

규범, 감정 억제 경향, 성과 중심적 사고, 상

담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상담 참여와 효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해승, 김

은하, 2024). 본 연구는 이러한 남성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입을 구체화하였으며,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8개의 대분류별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 대분류인 ‘성역할 사회화 및 정체

성 개입’에는 남성 내담자들이 전통적인 남성

성 규범, 사회적 기대,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담에서 자기 개

방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제연화, 심은정, 

2015)을 고려한 개입이 포함되었다. 남성 내담

자는 어린 시절부터 강인함, 독립성, 감정 억

제와 같은 전통적 남성성 규범을 내면화하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범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긴장, 정체성 혼란,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Keya et al., 

2019; Levant, 2011). 따라서 상담에서는 내담자

가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했

는지, 이 규범이 감정 표현, 대인관계, 문제 

해결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대와 개인

적 정체성 간의 불일치를 점검하고, 내담자가 

이를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개입은 여성주의 상담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으며, 남성 내담자가 기존 성역할 

규범의 억압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

울 수 있다. 

둘째, ‘명확한 상담 진행’에는 상담 구조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

러한 개입은 성별에 관계없이 상담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남성 내담자는 전문적 도움을 추

구하는데 소극적이며 상담 자체를 낯설고 불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

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임진, 김은하, 

2024).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담과 구체적인 목

표 설정은 내담자가 상담 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내담자가 느낄 수 있는 불

안과 불편감을 완화하고 상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성 내담

자는 지시적인 개입(예, 실용적인 정보 제공이

나 문제 해결 방안 제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김경희, 김은하, 2024; 민경화 등 2024; 

Kim et al., 2015), 상담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

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과정임을 경험할 

때 참여 동기와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

히, 상담 초기에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개입을 통해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

고, 이후 정서 탐색과 표현을 다루는 개입으

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보인다. 

셋째, ‘정서적 개입’은 남성 내담자에게 매

우 중요한 상담 전략으로, 전통적 성역할을 

내면화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감정 표현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은경 등, 2020). 이

러한 특성은 임진과 김은하(2024)의 연구에서

도 나타났는데, 남성 내담자들은 정서 개입 

과정에서 주지화를 시도하거나 단답형으로 응

답하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냉소적 태도를 보

이는 등 방어적 반응을 나타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남성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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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적 개입과 관련한 

여러 개입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남성 내담자

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예, 두려움, 불안, 

슬픔)을 인식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상

담 과정에서 정서 작업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중심 개

입’은 남성 내담자들이 지시적이고 구조화된 

문제 해결 중심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된 개

입을 포함하였다(Rice et al., 2018; Seidler et al., 

2018). 남성 내담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통제하

고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

나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이해승, 김은하, 2024).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 내담자

가 자신의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인

식하고 이를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

로 전환하도록 돕는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

었다. 이와 유사하게 기존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거나 일과 성

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완화하도록 돕는 전

략이 강조된 바 있으나(Seidler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최종적으로 제외

되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이 제안한 마음챙

김 개입 역시 상담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이하

게 나타나 최종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 개입이 내담자의 선호와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내

적․외적 장애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극복할 

현실적 방안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개입도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상담 관계 형성’에는 신뢰와 공감

을 통한 라포 형성을 위한 개입이 포함되었으

며, 이는 라포와 작업동맹이 상담 성과를 설

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Wampold & Flückiger, 

2023). 더불어 초기 편견 및 저항 관리를 위한 

개입도 본 연구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도출되

었다. 이는 남성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편

견, 오해, 불안, 저항감을 내면화하고 있는 경

우가 많으며(임진, 김은하, 2024), 이러한 특성

이 상담 초기 신뢰 형성을 방해하고 상담 참

여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상담 초반에 

내담자의 편견, 저항, 불편감을 자연스러운 반

응으로 이해하고 이를 정상화하며, 상담 신청 

경위와 상담에 대한 동기를 탐색하는 개입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접근

은 남성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완화하고 상담 과정에 몰입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여섯째, ‘강점 중심 개입’은 기존 연구에서

도 남성 상담에서 특히 강조되어 온 개입이다

(Englar-Carlson & Kiselica, 2013; Kiselica & 

Englar-Carlson, 2010). 본 연구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재발견하고 이를 기반

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개입 전략이 중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담자가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인식

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작은 성취나 긍정적 노력을 인정하고 강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으로 도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문제 중심 접근보다 강점 

중심 접근이 남성 내담자의 상담 몰입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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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

구들과 일치한다(Englar-Carlson et al., 2013; 

Kiselica et al., 2010). 또한 전통적 남성성의 긍

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하

도록 돕는 개입도 중요한 전략으로 확인되었

다. 예를 들어, 추진력이나 결단력과 같은 자

질이 상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내

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목표 설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개입’은 남성 내담자가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긴

장을 탐색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돕는 개입들

을 포함한다. 한 예로, 가족 및 직장에서의 역

할 갈등 탐색이 중요한 개입으로 확인되었는

데, 이는 남성이 전통적으로 가장으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으

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의 경제적 부

양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까지 높아지면서, 남성들이 일-가정 양립

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관

련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김보은 등, 

2016).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개입 역시 중요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입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전통적으로 가

정보다 일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김유경, 구

혜령, 2016).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남성 내담자

의 대인관계 개입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서 

비롯된 다중 역할 수행의 압박, 일-가정 갈등, 

가족 내 정서적 소외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에게 맞는 언어 사용’은 

행동 중심적이고 간결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입을 포함한다. 남

성 내담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표현을 선호하며, 감정 표현이 풍부한 추

상적 언어나 모호한 형용사보다는 행동 중심

적 단어(예, ‘해결’, ‘변화’, ‘목표 달성’, ‘계획’)

를 더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쿠다이미, 2018). 이러한 언어 사용은 남성 

내담자가 상담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

도록 돕고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연구에서 효과적인 개입으로 제시된 남

성 친화적 비유(예, 스포츠, 게임), 비공식적 

언어(예. 속어, 가벼운 욕설), 유머 활용 등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참여 상담자들의 주관

식 응답을 통해 14개의 새로운 개입이 추가되

었으며, 이는 ① 상담 초기 구조화와 관계 형

성, ② 자기주도적 목표와 변화 지원, ③ 스트

레스․건강 관리의 세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

다. 먼저, 상담 초기 구조화와 관계 형성 영역

에서는 “상담 초반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호작용 방식을 명확히 안내한다”와 같은 개

입이 제시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내담자가 상담 초기에 흔히 경험하는 낯섦과 

불편감(안수정, 서영석, 2017)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목표와 변화 지원 영역에는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

는다”와 같은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는 성취와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도, 내담

자가 성과와 무관하게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건강 관리 영역에서는 “내담자가 스트레스 해

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개입이 도출되었다. 이

는 한국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음주나 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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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온 방식(김주은, 김

은하, 2025)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건강한 접

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연구

에서 제시된 틀과 일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한국 사회의 남성 규범과 실제 상담 현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함의를 지닌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의 문항

이 삭제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주로 (1) 남성

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항목, (2) 내담자 개인차에 따라 적합성이 크

게 달라지는 항목, (3) 이미 다른 개입과 중복

되거나 상담의 일반 원리에 해당하는 항목, 

(4) 상담 영역보다 코칭․교육에 가까운 항목 

등이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

해결중심 개입’에 포함되었던 “내담자가 축구, 

헬스 등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와 

“내담자가 마음챙김 등 활동을 활용하여 신체

와 정서 상태를 인식하도록 돕는다”와 같은 

문항은 내담자의 성격,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

견이 많았다. 또한 “의사결정, 시간 관리 등 

실질적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돕는다”는 상담보다는 직업 상담이나 코칭 영

역의 개입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반해, ‘상담 관계 형성’에 포함되었던 

“이전 회기에서 논의한 내용을 상담 목표와 

연결하여 긍정적 변화를 강조한다”는 남성 특

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대분류별로 

남성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개입이 도출

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도

출된 개입 일부는 여성 내담자에게도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의의

는 남성 내담자에게 기존의 상담 개입을 그대

로 적용하기보다는, 남성 내담자가 보일 수 

있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상담자가 어떤 점에 더 유념하고 조정

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화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보편성과 남성의 특

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남성 내담자에게 보

다 적합한 상담 개입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개입이 모든 남성 내담자에게 동일

하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상담자는 각 내담자의 개인적 배경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러한 개입을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Ridley et al(2001)이 제시한 개인 정체성의 3수

준 모델(Tripartite model of personal identity)-개인 

수준(individual level), 집단 수준(group level), 보

편적 수준(universal level)-에서 강조하듯, 남성 

내담자라는 집단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적 차이와 보편적 요소를 함께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해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부 상담 전략은 공통적으로 확

인되었으나(예, 행동 중심적이고 간결한 의사

소통, 명확한 감정 표현 지원 등), 몇 가지 차

이점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 연구에서

는 남성 친화적 비유(스포츠․게임), 비공식적 

언어 사용(속어, 가벼운 욕설)이나 유머 활용

이 강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

들이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는 영어권 문

화에서는 유머나 비공식적 언어가 내담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상담 현장에서

는 상담의 진지함과 존대말, 공식적 언어가 

더 중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

은 고맥락(high-context) 문화권으로, 공식적이고 

공손한 언어 사용이 사회적 관계의 조화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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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직접적이거나 유

머러스한 표현과 비공식적 언어는 무례하거나 

당황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정경조, 2019).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에서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족 및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과 관련된 개입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전략, 자녀를 

둔 남성 내담자가 단순한 경제적 부양자에 머

무르지 않고 양육자로서 자녀와 정서적 유대

를 형성하도록 돕는 전략이 포함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및 관계중심 

문화와 더불어, 남성이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최근에는 부부 관계와 자녀 양육

에서 정서적 참여를 요구받으며 이중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신윤정, 김은하, 2021).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 및 임상적으로 다

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최근 내담자

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

별을 고려한 상담 개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특히 남성을 위한 상담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남성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수

행해 온 상담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

하여 개입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개입 전략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상담자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개입들은 상담 현장에서 남

성 내담자를 위한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상담 교육과 수퍼비전 과정에서 성별과 문화

적 맥락을 고려한 상담 기법을 교육․훈련하

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개

입 전략은 남성 내담자의 성별 정체감, 성역

할 태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남성성 규범

을 강하게 내면화하지 않은 남성에게는 일부 

개입들은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30대 청년 남성과 50

–60대 장년․노년 남성은 사회적 맥락, 직업

적 경험, 젠더 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크게 달

라 동일한 상담 개입이 동일하게 효과적이라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러한 다양성(예, 연령 및 세대별 차이)을 고려

하여 도출된 개입들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담 전문가들로 하

여금 개입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상담 전문가 패널의 응답은 그들의 상담 경험

과 해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부 개입 전략

에는 상담자들이 가진 남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실제 남성 내담자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상담자들의 인식과 비교․보완하는 과정

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

부분의 개입들은 해외 문헌을 통해 추출되었

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관련 국내 연구가 부

족했기 때문이었지만, 앞으로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개입들을 개발

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자 및 실제 남성 내담자와의 인터뷰를 병

행하여 초기 설문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한국적 맥락을 충실히 반영한 개입 전략을 도



김은하 / 남성 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 델파이 연구

- 1065 -

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남성 내담자의 연

령대, 호소 문제, 상담 세팅에 따라 요구되는 

개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집단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개입 전략

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남성에 

맞는 언어 사용’ 개입 전략은 2개에 불과하였

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세대, 지역, 학력 수준

에 따라 언어 사용과 선호가 점차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언어 전략

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내담자의 

연령대, 지역적 배경, 학력 수준 등에 따른 언

어 사용 선호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맥락에 맞는 언어 전략을 개

발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1차 조

사부터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일부 제한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다만 1차 조사에서도 개방형 문항

을 포함하여 한국 문화 및 남성 내담자의 특

성을 반영한 전략을 추가․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초기 설계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에서 개입 전략의 ‘중

요성’만을 평정 지표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차수 설문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

해 부적절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였으나, 적절성이나 타당성과 같은 다른 차

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

해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항목이라도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일부 개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요

성뿐 아니라 적절성,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결과

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성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을 델파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실제 상담 현장

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기

반으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이

고 실용적인 개입 전략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과 성역

할 고정관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개입의 필

요성을 확인하고, 남성 내담자에게 보다 효과

적인 상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성 내담

자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후

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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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male clients:

A Delphi study

Eunha Kim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unseling intervention strategies suitable for male clients. While 

existing counseling research has increasingly focused on culturally sensitive interventions, strategies that 

explicitly consider gender, particularly those tailored for men, have remained limited. To address this gap, 

we gathered and analyzed the perspectives of 33 counseling experts with experience working with male 

clients. As a result, eight major categories and 19 subcategories of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identified. 

The major categories included: gender role socialization and identity (exploring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masculinity norms, discussing the impact of these norms on the client, and examining discrepancies 

between societal expectations and personal identity); structured counseling processes; emotional interventions; 

stress management and problem-solving interventions (enhancing stress management skills, implementing 

concrete problem-solving interventions); building the counseling relationship; strength-based interventions; 

interpersonal interventions; and the use of language appropriate for men.

Key words : male clients, counseling interventions, Delphi study, gende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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